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 양산 돌입
3월부터 T700급 2000톤 본격 생산 … 2020년까지 1만4000톤으로 확대

효성(대표 조석래·이상운·김재학)의 탄소섬유 전주공장이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전주시에 따르면, 2012년 12월 준공된 효성 전주공장은 2월부터 시험가동에 돌입해 시제품을 생산한데 이어

3월부터 중성능 T700급 탄소섬유를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효성은 2013년 2000톤의 탄소섬유 양산

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1만

4000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1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

다.

효성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공동으로

2008년 탄소섬유 기술개발에 착수해 2011

년 T700급 중성능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탄소섬유는 강철 무게의 5분의1에 불과하나 강도는 10배 이상 강해 우주·항공, 스포츠·레저, 자동차, 풍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량화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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